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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2024. 9. 10.(화) 11:00

< 9.11.(수) 조간 >
배포 2024. 9. 10.(화) 

통상교섭본부장,
한-미 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방미

- 9.10.(화) 워싱턴 D.C., 9.11.(수)-9.12.(목) 뉴욕 방문
- 미 행정부, 씽크탱크, 기업 등 핵심 인사들과 만나 전방위적 아웃리치 전개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.10.(화)부터 

9.12.(목)까지 미국 워싱턴 D.C.와 뉴욕을 방문하여 상무부 부장관·차관을 

포함한 행정부, 씽크탱크, 미국 정·재계 등 다양한 핵심 인사들과 만남을 

갖고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할 예정이다.

  미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방미는 한-미 간 공고하게 지속되어 온 

경제·통상·산업 협력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방안을 논의하기 

위한 목적이다. 아울러 미국에 투자·수출 중인 우리 기업들이 마주할 불

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부, 정계 인사 등에 한국 기업에 대한 

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.

  또한 정인교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한-미 경제안보 콘퍼런스(9.10), 투자

유치 라운드테이블(9.11), 한-미 경제협력 세미나(9.12) 등의 주요 행사에 

참석하여 전문가와 기업인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, 정·재·학계 등 폭넓은 

영역에 걸쳐 한국에 대한 우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.

  정인교 본부장은 “이번 방미를 통해 한-미 경제·통상협력을 한층 더 

깊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

평가하며, “미 대선 등으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이나, 한-미 

협력관계는 깊은 뿌리를 가진 만큼 흔들리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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